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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금융 뉴스
공시관행 개선, 
전 금융권으로 확대

채원영 연구원

 금융감독원은 은행, 보험, 연금의 공시관행 개선에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, 경영공시 및 

비교공시에 관한 개선안을 발표하였음.

 `보험회사의 공시관행과 관련해서는 변액보험 및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비율 등 주요내용 공시, 연

금저축 통합공시 추진, 다양한 검색기능 제공 등을 통한 비교공시 시스템의 접근성과 활용도 제고 

방안이 발표된 바 있음.1) 

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상품공시 개선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 위주의 공시 내용 개선, 

홈페이지 내 ‘상품 공시실 메뉴’개설, 수수료 내역의 점포 내 비치 및 홈페이지 공시 등임.  

 `금융상품의 계약조건, 거래비용 등을 충실하게 공시하도록 하고, 공시항목 및 내용을 확충할 예정임.

 신용사업 미실시 조합, 직장 및 단체신협을 제외한 모든 영세 지역조합도 경영공시 자료를 중앙회 홈페

이지 또는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 고객 접근성을 높이고 조합경영에 대한 감시기능을 제고함.

 각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금융상품 비교공시 내용의 정확성 및 최근 자료의  

공시 여부 등을 월별로 점검하고, 협회별로 이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함.

 `또한, 각 금융협회 및 금감원 홈페이지에 다양한 검색기능을 제공하고 비교공시 사이트 이용 방법 

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공시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. 

 

(금융회사의 불합리한 공시관행 개선, 금융감독원, 11/9)

1) 금융감독원 보도자료: ｢“소비자 중심의 보험판매문화 정착”을 위한 변액보험 제도 개선｣(’12. 6. 7); ｢연금저축 비교공시 
활성화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｣(’12. 7. 16).




